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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하면 뭐가 떠오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산타, 선물, 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을 떠올리겠지?
하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된다면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겪어왔던 크리스마스와는

아주 달라질거야.



크리스마스 하면
로맨틱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미래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눈이 없을 수도 있어.



1974
0

2

4

6

8

10

12

1980 1990 2000 2010

y = -0.011x+2.6041

2020

먼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날을 알아볼까?

12월 25일의 신적설량이 있었던 날을 조사해보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크리스마스(12.25.)에 눈이 온 지역 수(1974~2020년, 18개 지역)
18개 지역: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춘천, 강릉, 
                  수원, 진주, 포항, 울릉도, 여수, 목포, 전주, 서산, 청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의 시나리오(RCP 4.5)와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시나리오(RCP 8.5)를 비교해 보자

18개 지역 미래시나리오 결빙일수(일) RCP4.5 18개 지역 미래시나리오 결빙일수(일) RCP8.5

먼저 결빙일수란
일 최고 기온이 0℃ 이하인 날의 수를 의미해. 두 시나리오 모두 결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더욱 큰 폭으로 떨어져 2090년 이후에는 없어지지? 

결빙일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눈 내리는 날도 줄게 될 거고,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은 더더욱 보기 힘들게 될 거야.

그러면 결빙일수로 미래 전망을 알아볼까?



그것 뿐만이 아니야.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쓰이는

구상나무는
한국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구상나무가
한국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구상나무는 소나무과 전나무속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야.

이  구상나무 생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생지의 기온과 토양내 수분이

기후변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멸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구상나무는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을 중심으로 군락을 지어 자생하고 있어. 

만일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RCP8.5 시나리오 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1,915m)과 한라산(1,947m)의 구상나무는 2080년에,

덕유산(1,614m)은 2030년에 구상나무가 멸종하게 될 거야!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기온 전망

※구상나무 자생지 해발고도는 약 1,500m 이며, 1℃ 상승 시 자생지의 고도가 150m 상승함을 고려



기후변화는 이렇듯 우리 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화이트크리스마스와 구상나무 외에도

당장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더 늦기 전에‘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주립주간(12.6.~12.10.),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지키자.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다면
기후정보포털에 방문해봐!

기후정보포털: www.climate.go.kr




